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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찬불승

그동안 문학으로 포교에 기여해왔던 한국불교문인협회가 올해부터 한국불교문학을

계간지로 발간하게 된 것에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불교문인협회는
지난 1985년 발족한 이래로 문학이라는 도구로 중생제도라는 부처님의 원력을 실현
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처님의 재세시 이래

로 많은 불제자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왔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시와 게송으로, 어떤 이는 노래

와 음악으로, 어떤 이는 그림과 조각으로, 또 어떤 이는 건축과 공예로 부처님을 찬

탄하고 마음 깊은 심연으로부터 끓어오르는 한량없는 신심을 나타내었으니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세계적인 보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신심과 불법을 널리

선양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학을 통한 불법의 홍포 역시 부처님 당시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부처님 재세시

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장로와 장로니들은 그 넘치는 기쁨을 게

송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하는 장로게경, 장로니게경은 바로 이 분들이

읊은 환희의 노래입니다. 이 환희의 노래는 이제 경이라는 이름을 얻어 삼장(三藏) 
속에 자리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서기 1세기에 이르러 마명보살이 지은

불소행찬(佛所行讚)은 부처님의 일생을 대서사시로 구성한 것으로 문장의 아름다움

이나 내용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위대한 작품으로 칭송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탄하는 이러한 작품들은 당시 불교의 부파를 초월하여 제작되

면서 마침내 불전문학(佛傳文學)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이루게 되었고 여기서 나아가
찬불승(讚佛乘)이라는 새로운 부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불승으로
부터 대승불교의 새로운 기운이 생겨났다는 것을 불교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문학적 활동들이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불교를 이끌어내는 원동

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덕과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부처님처럼

되고자 했던 과거세의 불자들이 이루어낸 큰 업적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문학적 활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 그 사상을 전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신라의 스님들은 향가를 지어 불교의 가르침을 이

해하도록 하였으니 도솔가나 원왕생가, 도천수대비가 등의 향가가 그것입니다. 고려
의 일연스님이 지은 삼국유사는 역사에 대한 기록이면서 불교의 사상을 담고 있어

우리 민족이 역사적 교훈을 불교적 가치로 읽어내는 눈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억불이 행해지던 조선시대에도 세종은 자신이 창제한 한글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석



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지었습니다. 그 밖에도 심청전, 흥보가 등 수많은 설화와

민담이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저술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만해 한용운 스님

이나 춘원 이광수를 비롯한 수많은 문인들이 불교 사상과 가치에 근거한 작품을 남

겼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는 바로 불교 문인 여러분들이 이러

한 면면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진 문학작품이

갖는 이러한 힘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을 만들어내는 창작활동과 문

인들의 노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불교문인 여러분들은 과거

선대 불교문인들의 서원을 이어가는 현대의 찬불승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 후대에 전할 이 시대의 걸작, 이 시대의 보물을 만드는 일

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